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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오늘날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외국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외화(外畫)를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에 관심을 갖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외화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에서 자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막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실험을 통해 외국어 수준에 따른 외화 시청자의 자막 참조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외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자막 활용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학습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초록
          
        

        
          Recently, it is possible to easily access foreign literature because of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number of learners who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ir foreign language skills through foreign movies is also increasing. In this trend, a lot of previous researches have bee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ubtitles’ rol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with foreign movies. Most OTT(Over the top) services, however, does not provide any subtitl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Therefore, the eye-tracking experiment in this study derives subtitle referential characteristics due to foreign language levels from foreign movie viewers. Besides, this study suggests a subtitle design concept which is able to help foreign language learners to improve learning efficiency.

        

      

      
        Keywords: 
Foreign Movie, Foreign Language, Subtitles, Eye Tracker, Digital Image Design
키워드: 외화, 외국어, 자막, 시선 추적 장치, 영상디자인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외국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외국 문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해외 콘텐츠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의 음악이나 영화,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시각적 · 청각적 매체를 통한 언어 능력 향상에 관심을 갖는 학습자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왓챠 플레이(Watcha Play),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Service; Over the Top Service)를 활용하는 20~30대의 외국어 학습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영상 콘텐츠를 통해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외화(外畫)를 감상하는 경우, 시청자는 수많은 어휘와 다양한 표현들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듣기 능력에만 의존하여 원활한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다[2]. 반면에 외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자막의 도움을 통해 영화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외 영상 콘텐츠를 통해 외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영상 언어로서 자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자막을 활용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 수준에 따라 자막의 제시 빈도를 다르게 하거나 자막의 제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대부분의 학습 애플리케이션은 영화의 대사를 듣고 학습자가 따라서 발음해 보거나 대사를 들으며 대본의 빈 칸을 채우는 활동 또는 영화에 나온 원어민들의 표현을 설명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화 시청 중 외국어 수준에 따른 영상 자막 참조 특성을 파악하여, 외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자막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장치를 활용하여 피실험자들의 자막 참조 특성에 관한 시선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 종료 후에는 피실험자들의 공인 어학 성적을 바탕으로 유럽언어공통기준에 근거하여 외국어 수준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류한 피실험자들의 외국어 수준과 시선 추적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일변량 분산분석(Two-way ANOVA; Two-way Analysis of Variance)하여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Ⅱ. 선행 연구 동향
      외화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 문헌을 찾아 본 결과, 다수의 문헌에서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7]. 한 연구 문헌에서는 영상 콘텐츠가 외국어 학습자에게 시각적 ·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학습자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습자가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느낄 수 있어 학습 동기 및 외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주장하였다[8]. 또 다른 연구 문헌에 의하면, 영화는 외국어 학습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영상 콘텐츠이며, 영화를 활용한 학습 방법은 외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9].

      반면에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화를 시청하는 학습자에게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외국어로 듣게 되는 음성 언어에 대해 자막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학습자가 외국어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학습 효과를 저해하고, 학습자가 정보를 청각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시각적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밝힌 연구도 있었다[10]. 즉, 외국어 수준이 높지 않은 학습자들은 자막 읽기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읽기 능력이 부족한 시청자에게 있어 자막이 제시되는 속도에 따라 자막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1].

      선행 연구 문헌들을 종합해 본 결과, 외화 시청자들의 자막 참조 특성을 파악하여 무조건적으로 제시되는 현재 자막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자막을 제시한다면, 외화를 통해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어휘력이나 문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이론적 배경
      
        3-1 외국어 수준과 유럽언어공통기준
        
          1) CEFR의 개념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는 2001년에 유럽언어공통기준(CEFR;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을 발간하였는데, CEFR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언어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와 교육 과정, 시험, 교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12]. 또한 사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기업이나 교육 기관들에게 명확한 등급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13]. 즉, CEFR은 교육 및 평가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 등급 기준이며, 특히 언어학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언어 숙련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14].

        

        
          2) CEFR의 활용
          외국어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에는 대표적으로 CEFR을 비롯하여,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CLB; the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의 숙련도 지침(ACTFL;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Proficiency Guidelines), 미국 연방정부의 언어능력표준등급(ILR; the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Scale) 등이 있으나, 북미에서 만들어진 다른 표준들과 달리 CEFR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언어 교육 및 평가 지표로써 널리 활용되고 있다[15]. 한 예로, 유럽 내 교육부의 대부분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제 2외국어는 B2, 제 3외국어는 B1 수준을 갖출 것을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CEFR의 등급 분류
          CEFR에서는 언어 숙련도의 분류 체계를 초급, 중급, 고급의 고전적인 방식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아래의 Table 1은 다양한 공인 영어 시험들의 CEFR 등급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CEFR Level of Certified English Tests
            
            

          

          
            
              
                	CEFR
                	Equivalent
                	TOEIC
                	TOEFL
iBT
                	IELTS
Academic
                	Cambridge
Scale
              

            
            
              	C2
              	Mastery
              	900 - 990
              	110 - 120
              	7.0
              	CPE
            

            
              	C1
              	Advanced
              	800 - 899
              	98 - 109
              	6.5
              	CAE
            

            
              	B2+
              	Upper Intermediate
              	700 - 799
              	87 - 97
              	6.0
              	FCE 1
            

            
              	B2
              	Intermediate
              	600 - 699
              	57 - 76
              	5.5
              	FCE 2
            

            
              	B1+
              	Lower Intermediate
              	500 - 599
              	N/A
              	5.0
              	N/A
            

            
              	B1
              	Pre-Intermediate
              	400 - 499
              	N/A
              	4.0
              	PET
            

            
              	A2
              	Upper Beginner
              	250 - 399
              	N/A
              	3.0
              	KET
            

            
              	A1
              	Beginner
              	100 - 240
              	N/A
              	1.0 - 2.0
              	N/A
            

          

          

          A1과 A2 등급은 Basic User 그룹으로, 초급 수준이다. Basic User 그룹은 간단한 자기소개나 날씨, 취미와 같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속한다. B1 등급부터 B2+ 등급까지는 Independent User 그룹으로, 중급 수준에 속한다. Independent User 그룹의 학습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학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언어 수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C1 등급부터 C2 등급은 Proficient User 그룹으로 고급 수준을 의미한다. Proficient User 그룹의 학습자들은 광범위한 주제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직업 환경에서 격식 또는 비격식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3-2 자막의 정의
        영상 콘텐츠의 자막은 분류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베이커(Baker)는 자막을 크게 언어학적 관점과 기술학적 관점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관점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16]. 언어학적 관점은 언어 내 자막(Intralingual Subtitles)과 언어 간 자막(Interlingual Subtitles)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술학적 관점은 열린 자막(Open Subtitles)과 닫힌 자막(Closed Subtitles)로 분류하였다.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언어 내 자막은 음성 언어와 텍스트 언어가 동일하게 구성된 자막을 말한다. 초기에는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제작한 자막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음성 언어가 영어로 제작된 영화에서 영어 자막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언어 내 자막이 사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언어 간 자막은 음성으로 제시되는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제시하는 자막을 말한다.

        기술학적 관점에서의 열린 자막은 일반적으로 영화 또는 TV프로그램에서 영상과 함께 제시되는 자막을 의미한다. 음성 언어가 영어로 제작된 영화에서 한국어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가 열린 자막이 사용된 사례이다. 닫힌 자막은 열린 자막과 비교하였을 때, 좀 더 특정한 대상을 위해 만들어진 자막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은 대사를 가급적 생략하지 않고 거의 모든 대사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자막 참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언어 간 자막을, 기술학적 관점에서는 열린 자막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3 시선 추적 장치의 이해
        
          1) 시선 추적 장치의 개념
          어떠한 대상을 본다는 것은 대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직접적인 지각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을 시지각 현상이라고 한다[17]. 그리고 시지각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가 시선 추적 장치(Eye Tracker)이다[18]. 

          시선 추적 장치는 사람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기억의 왜곡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정량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19]. 또한 시선 추적 장치를 활용하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실험자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관찰자들이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 더 나아가, 이러한 동시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시선 추적 데이터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21]. 최근에는 심리학과 디자인, 광고, 마케팅, 인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시선 추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실험 장치의 사용편의성 또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시선 추적 장치의 원리
          시선 추적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와 적외선이 함께 사용된다[22]. 피실험자의 눈을 향해 적외선을 쏘아 각막에서 반사를 만들어내고, 이때 동공의 위치를 비교하여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시선 추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므로 실험기기가 동공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피실험자의 안구 패턴을 등록한 후, 2점 영점 조정(2-point Calibration) 또는 5점 영점 조정(5-point Calibration)으로 영점을 조정해야 한다. 

          
            
            

            Fig. 2. 
				
            

            
              Pattern Registration for Eyeball Detection
            
            

            

          

        

        
          3) 시선 추적 실험의 분석
          시선 추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에는 시선 고정(Fixation)과 시선 도약(Saccade)이 있다. 시선 고정은 정의된 영역 내에서 안구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을 말하며, 시선 도약은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가 다음 목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시선 도약은 시선 고정의 이동을 의미하며 선으로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는 시각적 정보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선 추적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관심영역(AOI; Areas of Interest)의 설정에 따라 크게 Statics와 Visualization으로 나눌 수 있다[23]. Statics는 관심영역에 해당하는 응시 시간(Fixation Duration), 응시 횟수(Fixation Count), 방문 시간(Visit Duration), 방문 횟수(Visit Count) 등의 통계치를 추출할 수 있다[24]. Visualization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선과 원으로 시선 이동을 나타내는 Gaze Plot, 그리고 색상의 차이로 오래 본 영역일수록 진한 적색으로 표시하는 Heat Map 등이 있다[25]. Table 2는 이러한 분석 방법들의 예시 화면을 나타낸다[26].

          
            Table 2. 
				
            

            
              Analysis Methods of Eye Tracking Data
            
            

          

          
            
              
                	Areas of Interest
                	Gaze Plot
                	Heat Map
              

            
            
              	
                
              
              	
                
              
              	
                
              
            

          

          

        

      

    

    

  
    
      Ⅳ. 연구 방법
      
        4-1 실험 목적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화 시청 중 외국어 수준에 따른 자막 참조 횟수(times/min.)의 특성을 비교한다. 둘째, 외화 시청 중 외국어 수준에 따른 자막 총 참조 시간(msec.)의 특성을 비교한다. 셋째, 외화 시청 중 외국어 수준에 따른 자막 1회 참조당 참조 지속 시간(msec.)의 특성을 비교한다.

      

      
        4-2 피실험자
        본 실험에서는 외국어 수준에 따른 외화 시청자의 자막 참조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므로, 성별에 의한 자막 참조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은 20대 성인 남성 12명으로, 충청 지역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피실험자들이 취득한 공인 어학 성적은 TOEIC과 TOEFL iBT 등으로 증명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따라서 실험 종료 후 각각의 공인 어학 성적을 CEFR 기준에 따라 표준 등급으로 환산한 후, 피실험자들의 외국어 수준을 나누고 집단을 분류하였다. 피실험자들의 실험 참가 순서는 외국어 수준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Table 3는 피실험자들의 공인 어학 성적을 CEFR에 근거하여 집단을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Subject Group based on CEFR
          
          

        

        
          
            
              	CEFR
              	Equivalent
              	Level
              	Subject
              	Total
            

          
          
            	C2
            	Mastery
            	Proficient User
            	8
            	N/A
            	N/A
          

          
            	C1
            	Advanced
            	7
            	S1, S8, S11
            	3
          

          
            	B2+
            	Upper Intermediate
            	Independent User
            	6
            	S5, S6, S7
            	3
          

          
            	B2
            	Intermediate
            	5
            	S3, S9
            	2
          

          
            	B1+
            	Lower Intermediate
            	4
            	S2, S10
            	2
          

          
            	B1
            	Pre-Intermediate
            	3
            	N/A
            	N/A
          

          
            	A2
            	Upper Beginner
            	Basic User
            	2
            	S4, S12
            	2
          

          
            	A1
            	Beginner
            	1
            	N/A
            	N/A
          

        

        

      

      
        4-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장치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들의 시선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시선 추적 장치는 일본 Takei 회사의 TalkEye Lite T.K.K.2950를 사용하였으며, 5-point Calibration으로 영점을 조정하였다. 모든 피실험자들은 1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실험 프로토콜을 수행하였으며, 한 사람당 총 90분이 소요되었다. 실험 프로토콜은 아래의 Fig. 3와 같다. 

        
          
          

          Fig. 3. 
				
          

          
            Eye Tracking Experiment Protocol
          
          

          

        

        실험에 사용된 동영상 플랫폼은 Netflix Korea이며 음성 언어는 영어, 자막 언어는 한국어로 제시하였다. 영화는 가로 231.6 cm, 세로 173.6 cm의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로 조사하였다. 실험실의 조도는 60 lx로 유지되었으며, 스크린으로부터 피실험자까지의 거리는 200 cm이다. 예비실험(Pilot Test)은 본 실험과 동일한 조건 및 환경에서 총 4회 실시하였다.	

        피실험자는 시선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5분 동안 5점 영점 조정을 실시한다. 5점 영점 조정이 끝나면 5분간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하며 실험 전 안정을 취한다. 실험 1회당 소요 시간은 총 90분으로, 피실험자는 1편당 20분으로 제작된 영화 3편을 시청한다. 앞선 영화의 시청 경험 및 피로도가 다음 영화의 자막 참조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영화 종료 후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졌다. 실험 종료 후, 피실험자들의 인적 사항과 공인 어학 성적, 렌즈 또는 안경의 착용 유무, 시력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피실험자가 선호하는 장르와 제시되는 영화의 시청 경험, 영화의 시청 순서가 본 실험의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실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시청한 경험이 없는 서로 다른 종류의 영화를 선정하여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실험간 제시된 영화는 Brooklyn Nine-Nine(2013)와 Unbreakable Kimmy Schmidt(2015), Kim’s Convenience(2016)이다.		

        
          
          

          Fig. 4. 
				
          

          
            Eye Tracking Experiment
          
          

          

        

      

      
        4-4 분석 방법
        본 실험의 독립변인은 피실험자, 외국어 수준, 영화의 종류이며, 종속변인은 자막 참조 횟수(times/min.), 자막 총 참조 시간(msec.), 자막 1회 참조당 참조 지속 시간(msec.)의 평균값(Mean)과 표준편차(SD; Standard Deviation)이다. 수집된 시선 추적 데이터는 Takei 영상 해석 프로그램(Takei 動画解析プログラ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막 부분을 관심영역으로 설정하여 AOI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27]. AOI를 통해 얻은 시선 추적 데이터는 자막의 참조 횟수, 자막의 총 참조 시간, 1회 자막 참조당 평균 시간이다. 해당 데이터들은 IBM SPSS Statistics 25에서 일변량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본 실험에서의 유의수준은 p < 0.05이다. 

      

    

    

  
    
      Ⅴ. 연구 결과
      
        5-1 외국어 수준과 자막 참조 횟수의 비교	
        자막 참조 횟수는 외화 시청 중 1분당 자막을 참조한 횟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times/min.이다. Two-way ANOVA 결과를 나타낸 Table 4에서는 No. Ref으로 표기하였다. Type III Sum of Squares는 제 3유형 제곱합을 의미하고, d.f.는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나타내며, F는 F-value를 의미한다. Sig.는 유의확률(p-value)를 의미한다. Sig.의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을 때 해당 변인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Two-way ANOVA Result of No. Ref
          
          

        

        
          
            
              	Dependent Variable : No. Ref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31842897.789
            	1
            	31842897.789
            	15.175
            	.008
          

          
            	Subject
            	1140516.566
            	1
            	1140516.566
            	2.420
            	.135
          

          
            	Movie
            	1587215.615
            	2
            	793607.808
            	.485
            	.633
          

          
            	Level
            	32416804.468
            	4
            	8104201.117
            	4.882
            	.027
          

          
            	Movie * Level
            	13374516.611
            	8
            	1671814.576
            	3.547
            	.010
          

        

        

        Table 4의 Two-way ANOVA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어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4.882, p=0.027<0.05). 또한 외국어 수준과 영화의 종류 간 교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547, p=0.010<0.05). 이는 외화 시청 중의 자막 참조 횟수는 시청자의 외국어 수준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수준과 영화의 종류 간 교호작용으로부터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자막 참조 횟수가 피실험자의 성향으로부터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420, p=0.135>0.05), 영화의 종류도 자막 참조 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0.485, p=0.633>0.05).	

        
          
          

          Fig. 5. 
				
          

          
            Variation of No. Ref Due to Language Level
          
          

          

        

        위의 Fig. 5을 살펴보면, 외화를 시청하는 사람의 외국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막을 참조하는 횟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5-2 외국어 수준과 자막 총 참조 시간의 비교
        자막 총 참조 시간은 외화 시청 중 자막을 참조한 시간의 총합을 의미하며, 단위는 msec.이다. Two-way ANOVA 결과를 나타낸 Table 5에서는 Total Ref Time으로 표기하였다.

        
          Table 5. 
				
          

          
            Two-way ANOVA Result of Total Ref Time
          
          

        

        
          
            
              	Dependent Variable : Total Ref Time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2.085E11
            	1
            	2.085E11
            	22.473
            	.003
          

          
            	Subject
            	1.628E10
            	1
            	1.628E10
            	6.528
            	.019
          

          
            	Movie
            	1.545E10
            	2
            	7.723E9
            	.597
            	.573
          

          
            	Level
            	1.373E11
            	4
            	3.433E10
            	2.615
            	.115
          

          
            	Movie * Level
            	1.059E11
            	8
            	1.323E10
            	5.309
            	.001
          

        

        

        Table 5의 ANOVA 결과를 살펴보면, 피실험자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F=6.528, p=0.019<0.05). 그리고 영화의 종류와 외국어 수준의 교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309, p=0.001<0.05). 이는 외화 시청 중의 총 자막 참조 시간이 시청자의 성향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영화의 종류와 외국어 수준의 교호작용 또한 외화 시청 중의 총 자막 참조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의 종류는 총 자막 참조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F=0.597, p=0.573>0.05), 외국어 수준의 영향도 유의하지 않았다(F=2.615, p=0.115>0.05).

        
          
          

          Fig. 6. 
				
          

          
            Variation of Total Ref Time Due to Language Level 
          
          

          

        

        위의 Fig. 6을 살펴보면, 외화 시청자의 외국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막을 참조하는 총 누적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5-3 외국어 수준과 자막 1회 참조당 참조 지속 시간의 비교
        자막 1회 참조당 참조 지속 시간은 자막을 1회 참조할 때 응시를 유지한 시간이며, 단위는 msec.이다. Two-way ANOVA 결과를 나타낸 Table 6과 Table 7에서는 평균값을 mean Ref Time으로, 표준편차를 sd Ref Time으로 표기하였다. 

        
          Table 6. 
				
          

          
            Two-way ANOVA Result of mean Ref Time
          
          

        

        
          
            
              	Dependent Variable : mean Ref Time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56393.872
            	1
            	56393.872
            	32.135
            	.000
          

          
            	Subject
            	491.126
            	1
            	491.126
            	.287
            	.598
          

          
            	Movie
            	1765.639
            	2
            	882.820
            	1.623
            	.247
          

          
            	Level
            	7642.425
            	4
            	1910.606
            	3.661
            	.052
          

          
            	Movie * Level
            	4079.384
            	8
            	509.923
            	.298
            	.958
          

        

        

        
          Table 7. 
				
          

          
            Two-way ANOVA Result of sd Ref Time 
          
          

        

        
          
            
              	Dependent Variable : sd Ref Time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53932.824
            	1
            	53932.824
            	40.258
            	.000
          

          
            	Subject
            	3027.725
            	1
            	3027.725
            	2.325
            	.143
          

          
            	Movie
            	1740.698
            	2
            	870.349
            	2.110
            	.174
          

          
            	Level
            	5909.628
            	4
            	1477.407
            	3.735
            	.049
          

          
            	Movie * Level
            	3091.754
            	8
            	386.469
            	.297
            	.959
          

        

        

        
          
          

          Fig. 7. 
				
          

          
            Comparison of Ref Time (mean ± sd) over Language Level
          
          

          

        

        Table 6과 Table 7의 ANOVA 결과를 살펴보면, 자막 1회 참조당 참조 지속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어 수준 변인에서 유의확률과 근소한 차이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F=3.661, p=0.052>0.05). 따라서 더 많은 수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는 외국어 수준 변인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Ⅵ. 자막 디자인 방향 제안
      
        6-1 자막 참조 횟수의 특성과 예측성 효과
        문장을 읽을 때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는지(Where to move), 그리고 언제 움직이는지(When to move)는 인간의 언어 정보 처리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28]. 이를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서의 언어 정보 처리 능력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9].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문장 읽기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단어가 그렇지 못한 단어에 비하여 시선의 고정 횟수가 적고, 시선의 고정 시간 또한 짧다는 것을 밝혀냈다[30]. 이는 문장 읽기에서 예측 가능한 단어가 그렇지 않은 단어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을 예측성 효과(Contextual Effect)라고 한다. 즉, 문장 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예측성(Predictability)이며, 문장 읽기 시간에 대한 예측성 효과는 수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검증되었다[31]-[36]. 

        자막을 참조하는 것은 짧은 길이의 문장을 읽는 것과 같다.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외화 시청 과정에서 외국어 수준이 높은 시청자일수록 자막을 참조하는 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예측성 효과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외국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자막의 맥락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밝힌 예측성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와 외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자막을 참조하는 횟수가 적다는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외국어 수준에 따라 자막 문장 내 어휘 수를 다르게 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자막을 대사의 원문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단어 또는 전문용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단어 위주로 제시한다. 외국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이미 알고 있는 풍부한 어휘력이 맥락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자막의 핵심 단어 또는 전문용어에서만 학습자의 주의(Attention)를 끌어 낼 수 있도록 일반적인 단어와 중요한 단어 간의 글자색 대비를 크게 하거나, 중요 단어의 굵기를 더 굵게 설정하는 방안, 그리고 글꼴을 다르게 하는 디자인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외국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기존의 자막과 같이 대사의 생략 없이 원문 그대로 제시하여 맥락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앞서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자가 문장의 표현이나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학습 과정에 대한 흥미를 느껴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8].

      

      
        6-2 총 자막 참조 시간의 특성과 번역 수준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자막의 번역 수준을 외국어 수준에 따라 다르게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다.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외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총 자막 참조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외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제시되는 자막에 대하여 주의 깊게 참조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이해한 부분은 자막을 적게 참조하거나 건너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외국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대사를 상세하게 번역하여 영화의 내용이나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외국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자신이 듣고 이해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며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의 자막 번역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Don't let the bed bugs bite you."라는 대사에 대하여 외국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취침 인사) 네가 잠을 자는 동안 침대 벌레에게 물리지 않기를 바랄게.”와 같이 상세한 번역을 통해 그 상황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가르쳐 주는 자막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외국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잘 자.”라고 번역한 자막을 제시하여 간단하게 의미를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자막을 제시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디자인 방안이 있다. 

      

    

    

  
    
      Ⅶ. 고찰 및 결론
      오늘날 영상 매체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외화를 통해 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외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외화 시청 중 외국어 수준에 따른 자막 참조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자막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외화 시청 중의 자막 참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선 추적 실험을 실시하였고, 일변량 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해 외국어 수준과 자막 참조 횟수, 외국어 수준과 총 자막 참조 시간, 외국어 수준과 자막 1회 참조당 참조 지속 시간을 각각 비교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외국어 수준과 자막 참조 횟수를 비교한 결과, 시청자의 외국어 수준뿐만 아니라 영화의 종류와 외국어 수준 간의 교호작용도 자막 참조 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자막 참조 횟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외국어 수준과 총 자막 참조 시간을 비교한 결과, 시청자의 성향이 총 자막 참조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자막 참조 횟수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종류와 외국어 수준 간의 교호작용도 총 자막 참조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총 자막 참조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수준과 자막 1회 참조당 참조 지속 시간을 평균 및 표준편차로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외국어 수준에 따른 자막 1회 참조당 참조 지속 시간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였던 점은 더 많은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표본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국어 수준이 낮은 사람이 외국어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자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장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측성 효과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 번째 자막 디자인 방향으로는 학습자의 외국어 수준에 따라 자막 내 단어의 수를 다르게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디자인 방향으로는 학습자의 외국어 수준에 따라 자막의 번역 수준을 다르게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외화 시청자들의 외국어 수준에 따른 자막 참조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자막 디자인의 방향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일반 자막을 참조할 때보다 외국어 학습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는 학습 목적으로 외화를 활용하는 외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외국어 수준에 따른 자막 참조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을 고려한 자막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의 표본으로서 영어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어 표본을 좀 더 확보하여 언어학적 요인이 자막 참조 특성에 영향을 주는지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한 자막 참조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피실험자를 남성으로만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별에 의해서도 자막 참조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녀 성비를 균등하게 확보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새로 제안한 자막 디자인 방향대로 사람이 일일이 자막을 제작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영상 매체의 발달 못지않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A.I.가 시청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자막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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